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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금융 흐름은 여전히 국가의 기후 공약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처음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총 173.7조 원(1,18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화석연
료 금융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77.1조 원(524억 달러)이 석탄 부문에 투자된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4.5조 원(166억 달러)이다. 또한 석탄은 아직도 한국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며, OECD 국가 가운데
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경제를 좌초자산 위험, 산업 경쟁력 저하, 성장 기회 상실 등 
다양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국제 사례의 핵심 교훈

•	 영국은 공적 금융과 안정적 수익 보장제도를 활용해 해상풍력의 투자 리스크를 낮추며 세계적 선도
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독일은 법적 확실성과 목표 지향적 공적 금융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구(舊) 석탄 지
역을 지원해 전환을 뒷받침했다.

•	 스페인은 녹색국채 발행과 정의로운 전환 협약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책정 기능이 미흡한 점, 600GW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상풍력 
부문의 미활용 잠재력, 그리고 충남·강원 등 석탄 의존 지역의 전환 지원 필요성 등 여러 중요한 과제에 직면
해 있다.
금융을 조기 탈석탄과 연계하기 위해 한국은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배제 조치를 도입하고,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대출을 청정에너지(특히 해상풍력)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석탄 의존 지
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 재개발을 위한 ‘석탄전환전용기금’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
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 책정을 위해 K-택소노미와 배출권거래제(ETS)를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공급투자비율(ESIR)을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본이 

재생에너지 확대·산업 경쟁력 제고·지역사회의 공정한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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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공적 금융의 역할
글로벌 전환 –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금융 동향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심화되는 기후 위기의 시급성뿐 아

니라 강화되는 정책과 변화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1 특히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연료인 석탄은 기후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에너지원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감축 조치가 없는 석탄 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들은 탈석탄

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있다.2

이에 대응하여 금융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기관들은 자본을 청정에너지로 재배분하고 있으며, 그 결
과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화석 연료 투자를 넘어섰다. JP모건체이스
와 BNP파리바 등 일부 은행은 금융 흐름이 전환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공급투

자비율(ESIR)을 공시하기 시작했다(그림 1).3 

[그림 1] 1.5℃ 상승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기후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2030년까지의 에너지 공급 투자 비율 범위

출처: BloombergNEF (2025). Third annual energy supply investment and banking ratios.

비록 자발적 공시지표지만, 에너지공급투자비율(ESIR)은 필요한 전환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여 개발은행, 국
부펀드, 인프라은행과 같은 공공 금융 기관의 벤치마크 역할도 할 수 있다.

1　 UN (2025). Renewable energy – powering a safer and prosperous future.
2　�IEA (2022). Coal in net zero transitions: strategies for rapid, secure and people-centred change; PPCA (2024). 25 Countries 

and the EU launch call to action for no new coal in national climate plans.
3　BloombergNEF (2025). Third annual energy supply investment and bank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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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석탄 의존도와 금융 격차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금융 전환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석탄이 여전히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2023년 기준 석

탄 발전 비중은 33.6%에 달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4 마찬가지로 
한국의 금융 흐름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영한다. 2023년 한국은 G20 국가 중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공적금
융 제공 규모가 가장 컸으며(그림 2),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다(그림 3).5

[그림 2]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국제 공적금융 규모 기준 G20 상위 15개국.

출처: OCI (2023).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data dashboard.

4　 IEA (2025). Korea: Electricity; OECD (2025). Environment at a glance: Korea
5　 OCI (2023).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data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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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 공적금융 규모 기준 G20 상위 15개국.

출처: OCI (2023).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data dashboard.

이러한 정합성 부족은 기후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금융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한국은 좌초자산 증가, 경쟁력 약화, 청정에너지 일자리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회 상실에 직면할 

수 있다.6 

한국을 위한 국제적 교훈

영국, 독일, 스페인의 사례는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자본을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정책적 의무화, 화석연료 배제 조치, 공적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결합해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다.7 영국은 2012년 전력 공급의 40%를 석탄에 의존했으나 2024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했
다.8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에 대규모 투
자를 병행해 왔다.9 스페인은 대부분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25년 탈석탄을 약속했으며, 2023
년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섰다.10 

6　 IEEFA (2024).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
7　 �TFMR (2024). Scaling transition finance: findings of the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y 

(2025b). Ending coal-generated power; World Resources Institute (2021b). Spain’s national strategy to transition coal-de-
pendent communities.

8　 BBC (2024). UK to finish with coal power after 142 years. 
9　 �Library of Congress (2020). Germany: Law on phasing-out coal-powered energy by 2028 enters into force.
10　�Beyond Fossil Fuels (2023). Closure of Spain’s biggest coal plant makes way for massive wind pow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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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9월 정부는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개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업무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해 탄소중립 및 기후
정책의 관할을 중앙집중화했다.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 새 정부 출범, 기존 녹색금융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자본 흐름을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적 모범 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11 
본 보고서는 해외에서 금융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검토하고, 한국의 현행 
제도 내 격차를 파악하며, 금융 정책 개혁이 어떻게 한국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경쟁력, 에너지 안보, 지역사
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2. 한국의 녹색금융 현황

2.1 현황: 성과 없는 진전 

현재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K-택소노미, 배출권거래제(ETS), 
공공 녹색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녹색 금융 정책을 도입해 왔다.12 또한 한국은행은 기후 관련 금
융리스크 평가를 시작하고 녹색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13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금융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자본 흐름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 한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청정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

럼(KoSIF) 보고서에 따르면,14 2024년 6월 기준 화석연료 투자 총액은 173조 7,000억 원(1,181억 달러)
에 달했으며, 이 중 58%가 발전 부문에 집중되었다. 이 자금의 61.2%는 공공 기관에서 조달되었다. 또한 석
탄 투자만 해도 77.1조 원(524억 달러)으로 전체 화석 연료 금융의 44.4%를 차지했다. 반면 재생 에너지는 

24.5조 원(166억 달러)으로 화석 연료 자금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15 

11　�NaverNews (2025). 정부 목소리와 반대로 가는 공적금융의 에너지 투자 (Translation: Public finance's energy investment goes 
against the government's voice).

12　�ESG News (2024). South Korea unveils $313 billion green financing plan to combat climate change; FSC (2024). Authorities 
introduce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green finance for application on K-taxonomy. 

13　BoK (2025). Climate change and the Bank of Korea.
14　KoSIF (2025). 2024 Fossil fuel finance white paper.
15　KoSIF (2025). 2024 Fossil fuel finance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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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4년 기준 글로벌 및 한국 에너지 금융 신규 투자 비교

출처: KoSIF (2025). 2024 Fossil fuel finance white paper.

이러한 불균형은 2024년 6월 기준 약 1:7 수준인 한국의 에너지공급투자비율(ESIR)에 그대로 나타난다. 
즉, 화석 연료에 1원이 투자될 때 재생에너지에는 0.14원만 배분된다는 의미다. 블룸버그NEF는 기후 목표
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에 유리한 약 4:1 수준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격차는 금융 개혁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녹색금융 정책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자발적 성격에 머물러, 자본 재분배를 
주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강제력이 부족하다. 화석연료 배제 정책, 청정에너지 공공투자 의무화, 

자본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프레임워크 등 핵심 수단도 여전히 부재하다.16 또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ETS)는 탄소가격이 낮고, 전력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유인이 부족해 석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

한적이다.17 

2.2 주요 격차와 위험 요인, 그리고 미활용 기회

이러한 정합성 부족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카본트래커에 따르면,18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 좌
초자산 노출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약 1,060억 달러 규모의 석탄 투자가 한국전력과 국내 석탄 발전 자
산 전반에 묶여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탈석탄 신호가 부재할 경우, 전력사와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은 글로벌 
탈탄소화가 가속화될수록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 부문 역시 국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

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19 동시에 한국은 상당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석탄에 대한 지속적

16　�The Guardian (2025). ‘A structural dependance on heavy industry:’ can South Korea wean itself off fossil fuels? https://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aug/16/a-structural-dependence-on-heavy-industry-can-south-korea-wean-
itself-off-fossil-fuels

17　Statista (2025). Carbon pricing in South Korea – Statistics & facts.
18　 �Carbon Tracker (2019). South Korea could waste over US $100 billion on outdated coal technology, crippling KEPCO.
19　 The Korea Times (2025). Delayed climate change responses to pose financial risks for banks, insurers: BOK,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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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 지원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고,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산

업 활성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늦추고 있다.20

이러한 격차는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국의 막대한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정책 불확실성과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금융 지원도 미흡한 상

태다.21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탈석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본을 석탄에서 청정
에너지로 직접 재배분하는 금융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국제적 모범 사례로부터의 교훈

3.1. 영국 – 해상 풍력 투자 리스크 완화

기후통합금융과 투자자 신호

영국의 탈석탄은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데 금융 부문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영란은
행은 기후리스크를 금융감독에 통합한 최초의 중앙은행 중 하나로, 전환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지원을 통해 영란은행은 석탄 및 기타 

고배출 자산이 체계적 금융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신호를 보냈다.22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전환 리스크를 중대한 재무 위험(ma-

terial risk)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대출 및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3 2021년 CBES(Cli-
mate Biennial Exploratory Scenario)는 다양한 탈탄소화 경로 하에서 화석 연료 자산이 직면하는 취약
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규제 변화, 탄소 가격 신호,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 하락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강화했
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이 저탄소 자산으로 재분배되는데 기여했으며 시장의 새로운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24

청정에너지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한 공공 재정 및 정책

재정적 신호와 더불어 영국은 청정에너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전담 공적금융기관을 설립했다.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GIB, 2012–2017)은 석탄과 가스를 배제하고 저탄소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초기 단계 청정 기술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25 후속 기관
인 영국인프라은행(UK Infrastructure Bank, UKIB, 2021–)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공식적 배제 정책을 유지

20　 �IEEFA (2024).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 UN (2025). Renewable energy 
– powering a safer and prosperous future.

21　 BloombergNEF source
22　Bank of England (2025a). Climate change.
23　 Bank of England (2025b). PRA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2025.
24　 Bank of England (2022). Results of the 2021 Climate Biennale Exploratory Scenario (CBES).
25　 Parliament UK (2010). Green Invest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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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생에너지, 청정 교통, 전력망 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26 대표적 성공 사례는 영국의 해상풍
력 부문이다. 공적 자금과 ‘차액결제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 CfD)’ 제도를 결합하여 15년간 고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자본 비용과 시장 위험 인식을 모두 낮췄고, 이를 통해 영국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장

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27

[그림 5] 영국 – 에너지 인프라 유형별 ‘직접 투자’ 총액(백만 달러)

출처: Carbon Brief (2024). Q&A: How the UK became the first G7 country to phase out coal power.

정책적 조치는 이러한 금융 유인책을 한층 강화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변화법, 탄소가격 하한제, 강화
된 대기오염 기준은 석탄의 경제성을 약화시켰으며, 동시에 맞춤형 금융 수단과 시장 개혁은 청정 대체 에너

지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완화했다.28 이러한 조치들은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금융과 정책의 상
호작용을 보여주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탈석탄을 이루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한
다.

3.2. 독일 – 법적 기반 및 지역 전환 지원

시장 안정성을 위한 법적 체계와 금융 혁신

독일의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통해 명확히 추진되어 왔다. 2020년 제
정된 석탄 퇴출법(‘Kohleausstiegsgesetz’)은 2038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탈석탄 일정을 규정하고, 
2030년 재검토를 통해 퇴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은 발전사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26　 Bank of England (2025a). Climate change; Gov UK (2021). Policy design of the UK Infrastructure Bank.
27　 �Gov UK (2023). Boost for offshore wind as government raises maximum prices in renewable energy auction; Reuters 

(2025). UK presents plans for subsidy reform to speed up green energy projects.
28　 �Carbon Brief (2024). Q&A: How the UK became the first G7 country to phase out coal power; TFMR (2024). Scaling tran-

sition finance: findings of the transition finance marke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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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동시에 라인란트 등 석탄 의존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담고 있다(그림 6).29 이러한 
법적 기반은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을 줄여 금융 기관이 에너지 전환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유도한다.30

[그림 6] 독일의 지역별 단계적 석탄 폐지 일정 및 설비 감축 현황

출처: Clean Energy Wire (2020). German govt adopts coal exit, fixes hard coal compensation.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공급
가격보장제도(FIT)를 적용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제

도가 도입되었다.31 독일은 또한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탄소차액결제거래(CCfD)
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을 도입했다. CCfD는 탄소집약적 대체 기술과의 비용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저탄
소 기술에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을 탄소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청정 생산

을 장려한다.32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재정

독일의 금융전환은 공공 금융 기관, 특히 국가개발은행 KfW의 역할에 의해 크게 뒷받침되었다. 2019년 이
후 KfW는 석탄을 금융지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부문별 지침을 통해 대출 활동을 파리협정 목표에 부

29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y (2025b). Ending coal-generated power; World Resources Institute (2021a). Germany’s 
“Coal Commission": Guiding an inclusive coal phase-out.

30　 Tiedemann, S., & Müller-Hansen, F. (2022). Auctions to phase out coal power: Lessons learned from Germany.
31　  IEA (2023). Germany’s renewables energy act.
32　 Energiewende BMW (2024). Starting signal for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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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운영하여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fW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보증, 혼합 금융(blended finance) 등의 수단을 활용해 신기술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33  

또한 KfW는 기후·전환기금(KTF)과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기후기금과 같은 주요 공공 재정수단의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및 EU의 기후 목표 이행을 위해 공공 자본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34 이러한 노력은 산업 탈탄소화와 지역 재개발을 연계하여, 과거 석탄 의존 지역이 새로운 경제
적 정체성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35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책적 약속을 금융 조달이 가능한 프
로젝트로 구체화하며, 법·제도적 기반과 혁신적 금융수단이 결합되면서 금융이 독일 탈석탄의 핵심 동력으
로 자리 잡게 했다.

3.3. 스페인 – 녹색 채권 및 정의로운 전환 협약

금융 부문의 변화와 시장 신호

스페인의 탈석탄 전환은 자본이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이동하면서 금융 부문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
을 했다. 스페인 재무부는 2021년 첫 국채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50억 유로를 조달하며 청정에너지, 기후회
복력, 사회적 포용을 적극 지원했다.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청정 교통, 녹색 인프라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2024년까지 240억 유로 이상의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했다.36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엔
데사(Endesa) 등 주요 전력기업도 대규모 그린론을 확보했으며,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된 5억 5천만 유로 규모의 대출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신뢰가 강화
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37

공공금융 및 정책을 통한 투자 리스크 완화

공공 금융기관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스페인 최대 개발은행인 스페인신용
청(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ICO)은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
nance)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2023년 엔데사(Endesa)가 2.9GW 규모의 신규 풍력·태양광 설비를 구
축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 자금 조달도 포함된다. 또한 차액결제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를 모델로 
한 경쟁입찰제도(예: 재생에너지경제제도(Renewable Energy Economic Regime, REER))는 재생에너

지 개발사에 수익 안정성을 제공하여 금융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공공·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냈다.38 

33　 �KfW (2023). KfW: Sectoral guidelines for oil and natural gas come into force; KfW (2025). KfW’s 2025 start-of-year press 
conference: KfW CEO Wintels: In 2025, the focus will be on Germany as a business location.

34　 �Bundesregierung (2022). 170 billion euros for energy supplies and climate protection;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 
parliament adopts reform to allow €500 bln new debt for infrastructure and climate.

35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y (2025a). Billions for structural improvements.
36　 �ESG today (2021). Spain joins growing list of sovereign green bond issuers with €5 billion inaugural offering; IESE (2025). 

The growth of sustainable bond issuances in Spain: A beacon of ESG resilience.
37　 EIB (2023). Spain: Endesa, ICO and EIB sign €500 million in sustainability-linked financing.
38　 European Commission (2020). Tenders/Auctions: Economic regime for renewable en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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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 메커니즘과 더불어, 스페인은 규제적 확실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도 마련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2025년 탈석탄 결정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노동자 재
교육, 지역사회 재개발, 그리고 과거 석탄 의존 지역의 대체 고용 창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재정

정책,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있게 통합한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39

[그림 7] 정의로운 전환 협약 적용 지역의 위치 및 해당 지역 내 투자에 대한 공공 지원 비율(%).

출처: Just Transition Institute Spain (2023). Spain, 4 years towards a just energy transition

3.4. �국제 녹색금융 정책 비교
아래 표는 영국·독일·스페인·한국의 금융정책 도구와 전환 메커니즘을 비교해 공통 요소와 한국의 개선 과제
를 제시한다.

국가 ESIR 탄소 가격 책정 및 규제 공공 재정 기관 위험 완화 수단 정의로운 전환 조치 주요 내용

영국 >1:1 
기후변화법,  
탄소가격 하한제,  
대기오염 기준 강화

녹색투자은행(GIB),  
영국 인프라은행(UKIB)

해상풍력  
차액결제거래(CfD)

직접적
정의로운 전환 도구는 
제한적

해상풍력 금융 선도국

독일 ~1:2.5 석탄 퇴출법,  
재생에너지법(EEG)

국가개발은행(KfW),  
기후·전환기금(KTF)

탄소차액결제거래,
양허성 차관,보증

보상,
지역 개발 기금,
근로자 지원

금융·지역 정체성  
연계(예: 라인란트)

스페인 ~1:3-4 2025년 석탄 단계적  
전면 폐지, 기후법

스페인신용청(ICO)과  
유럽투자은행(EIB)의 협력

REER 경매 제도,  
녹색채권

정의로운 전환 전략,  
재교육,  
지역사회 재개발

사회·금융 통합 전략

ESIP 1:7
ETS (탄소가격 신호  
미약, 무상 할당 많음), 
K-택소노미(규제 공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화석연료 배제 없음,
제한적인 녹색금융 의무), 
한국은행 기후 리스크 분석 
초기 단계

위험 완화 수단 부족,
허가 절차 지연

포괄적 정의로운 전환 
금융 부재,
소규모 지역 프로그램

해상풍력 잠재력 +  
석탄 의존 지역 과제

39　 �Beyond Fossil Fuels (2023). Closure of Spain’s biggest coal plant makes way for massive wind power development; Just 
Transition Institute Spain (2023). Spain, 4 years towards a just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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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을 위한 교훈: 금융 주도형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융 환경은 기후 공약과 여전히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녹색 금융 정
책을 도입했음에도 자본은 여전히 석탄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를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자본 비용을 상승시키며, 청정에너지로 급속히 전환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40 

영국, 독일, 스페인의 사례는 ①실효성 있는 탄소 가격 책정, ②청정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공공 금융, ③기
후 목표와 사회적 형평성을 연계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축이 갖춰질 때 금융이 탈석탄

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1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는 아직 의미 있는 탄소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 탄소 수익을 
지역 전환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낮은 탄소 가격은 투자자들에게 석탄에서 자본

을 전환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42  

이러한 격차는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 600GW 이상의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
로 추정되나, 현재 가동 중인 설비는 0.2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책 불확실성, 규제 장벽, 충분하지 않은 
금융 위험 완화 장치로 인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자본 유입을 유치하기는커녕, 현행 정책은 경
쟁력 확보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분야의 성장을 오히려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 
반면 영국은 안정적인 수익 보장 제도, 양허성 금융, 명확한 장기 로드맵을 통해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를 성

공적으로 이끌어냈다.43 

마찬가지로 한국도 충남·강원 등 석탄 의존 지역을 지원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독일 라인란트 지
역 사례는 맞춤형 금융 메커니즘이 석탄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
의 정의로운 전환 협약은 사회적 투자 도구, 재교육, 지역 기업 지원, 지역 개발 기금이 정치적 정당성과 투자

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44 

40　 �IEEFA (2024).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 KoSIF (2025). 2024 Fossil fuel 
finance white paper.

41　 �CTC (2024). Accelerating coal-to-clean energy transitions: Firs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al transition com-
mission.

42　 Carbon Trust (2023) Unlocking the potenti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offshore wind supply chain.
43　 �InfluenceMap (2025). New briefing: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weakened by pressure from major industries.
44　 �Coal Transition (2024). Coal-exit and beyond: Structural change and a just transition in Korea and Germany; Just Transi-

tion Institute Spain (2023). Spain, 4 years towards a just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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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조기 탈석탄과 금융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기회와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하는 포괄적 전
략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잠재적 우선순위가 특히 중요하다:

1.	� 공공 금융기관에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배제 규정을 도입한다.

2.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의무를 청정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거
나, 석탄 의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 재개발을 지원하는 전용 전환기금 설립을 검토한
다.

3.	� K-택소노미와 배출권거래제(ETS)를 개정하여 국제적 탄소중립 경로에 부합하도록 하고, 석탄·
가스 관련 허점을 해소하며, 유의미한 탄소가격 신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에너지공급투자비율(ESIR)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한국은 금융 시스템
을 재편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은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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